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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영역에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제16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원자료를 분석에 활

용하였으며, 응답자 중 65세 이상 4,310명의 노인을 표본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Hayes(2018)가 제안한 SPS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유의하게 나타

났다. 즉, 가족관계 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와 자아존

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

수인 자아존중감도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의 특성을 파악하고 노인의 우울감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제안과 사회복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노인, 가족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감, 한국 복지 패널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social welfare field. For this 

study, raw data from the 16th Korean Welfare Panel Survey were used for analysis, and a sample of 4,310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was selected as respon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IBM SPSS 24.0, and the Process Macro of SPSS proposed by Hayes (2018) was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depression 

showed that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i.e.,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lower the depress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of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showed that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and the 

mediating variable,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nd provide policy suggestions and social work 

practice directions to reduce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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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6.5%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타났으며, 고령 인

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1)[1]. 20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남자 19.1년, 여자 23.4

년)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0.8

년, 여자는 1.8년 더 높은 수준이다(OECD, 2021)[2].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과학 및 의료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인

한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각종 질환과 신체적 기능 감

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노인의 대다수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

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19.9%, 우울 증상을 

갖고 있다는 비율은 13.5%였다. 특히 3개월 이상 지속해

서 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질병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84.0%로(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20)[3], 초기 노년기를 제외하고 다수의 노인이 신

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노년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활

동적이며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노년기 삶

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윤현숙·

유희정, 2014)[4], 이 중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우울 및 정신건강이 주목되

어 왔다(조유향·정영해, 2014)[5].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

라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 사정의 악화, 사회

로부터의 고립 및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불능 등 여러 가

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우울증이 더욱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이민수 외, 2000)[6]. 또한, 노인들이 겪는 우

울증은 사망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임

상적 및 실효성 있는 제도적 관심이 요구되는 질환이며, 

자살한 노인의 50∼87%에서 자살 당시에 우울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오병훈, 2006)[7].

노년기 정신건강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밀

한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로부터의 지지 혹은 

갈등 등의 주관적 경험은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Borg & Kristiansen, 2004)[8]. 즉, 노년기

에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하는 노인일수록 정신 건강이 좋고 우울 수준이 낮다

(Butler & Lewis, 1998)[9]. 사별, 은퇴, 건강 상실 등을 경

험하는 노년기에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이 일터에서 가

족으로, 생활 범위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가정으로 축소되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년기 삶에 가장 가깝고 주요한 

사회적 관계는 배우자와 자녀가 되므로, 정신 건강의 주

요한 관계 요인 또한 배우자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일

수록 더 건강하고(Wickrama, Lorenz & Elder, 1997)[10],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ecolt-Glaser & 

Newton, 2001; Dean, Kolody & Wood et al, 1990)[11,12]. 

그리고, 노인이 가족관계가 친밀할 때 사회적 관계나 활

동이 많고 우울과 자살 생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

기의 가족은 중요한 지지체계임을 밝혔다(김미호·문재우, 

2013)[13]. 따라서 충분한 가족지지를 기반으로 한 가족관

계에 대한 만족은 우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Seo·Shin, 1992)[14].

한편 노인의 건강상태와 더불어 노년기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관계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

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자

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평가 또는 

부정적인 견해로서 삶의 질의 정서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수단이다(김종선, 2016)[15]. 특히 신체적 쇠퇴와 사회적 

역할 상실의 진행 과정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자아존중

감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성공적인 

노화를 성취하게 된다(한명자, 2019)[16].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은 역할상실이나 변화에 잘 적응하며, 일어난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여 노후를 

만족스럽게 살지만(정순둘, 2007)[17], 자아존중감이 낮

은 노인은 소외감,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살아갈 의욕

이 저하된다(Krause & Benjamin, 2000)[18]. 따라서 노

인의 자아존중감은 안정된 노후의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공적인 노화를 예측

하는 변수가 된다(정문진, 2017)[19].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노인의 건강상태

와 우울을 변수로 하는 연구는 많지만, 전국 단위의 패널 

자료를 통해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포함하여 노인의 

가족 구성원 간의 가족관계와 우울감을 체계적으로 연구

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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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우울감 수준을 낮추고 가족관계 만족도 증진을 통해 연

장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방안

의 마련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 만족도는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

치는가?

둘째, 자아존중감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

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가족관계 만족도

노인에게 가족이란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적 노화로 

인하여 사회에서 유리되기 쉬운 노년기에 정서적 지지, 

정보의 제공, 물질적 보조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주고

받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정경희, 2018)[20]. 또한, 가족

은 개인이 가장 먼저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곳이자 노년

기에 다시 한 번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단위이다. 

게다가 현재 노인 세대는 전통적으로 강한 가족중심주의

를 경험해 왔고, 노화를 경험하면서 가족원에 대한 의존

성이 증가하며 사회적 관계망은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진

다(김향아, 2015)[21]. 특히 이러한 사회관계망의 축소로 

노인이 성인 자녀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면서 성인 자녀

의 존재 자체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인이 된다(가문정, 2018)[22]. 즉 노인의 신체적 능력의 

감퇴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관계가 가족관계로 축소됨에 따라 가족관계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윤지은·전혜정, 2009)[23].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가족관계는 노인의 정신건

강에 대한 지지적 보호 자원의 역할을 한다(윤현숙·염소

림, 2016; 이준상·김향아, 2017)[24, 25]. 그러나 한국 사회

의 많은 노인이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고민하고 있

으며(천재영·이난희, 2011)[26], 그중에서 부부간 다툼이

나 자녀와의 견해 차이는 노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되

고 있다(김재엽 외, 1998)[27]. 통계청의 ｢사회조사｣(2020)

에 의하면, 가족관계에 만족도는 20대 미만이 76.9%, 20대

가 67.8%, 30대가 66.0%, 40대가 58.5%, 50대가 50.6%, 60대 

이상이 50.2%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는 낮아지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부양 의식의 약

화로 인한 노인 독거 가구의 증가 및 중노년층의 이혼율 

증가 등의 결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

인다(한경혜, 2019)[28].

노인의 가족관계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관계, 자녀 관계 및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로 구분하는

데(양옥경·이민영, 2003)[29], 노년기 삶의 질에 배우자나 

자녀 관계 등 가족관계는 큰 영향을 미친다(손의성, 2006) 

[30]. 노인의 관계망은 점진적으로 기존에 사회적 유대관

계가 줄어들며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집단과의 관계가 중

심이 되고 그중 가족과의 관계가 노인의 핵심적인 관계로 

정립된다(김동배 외, 2010)[31]. 사회관계의 집단을 가족

이나 친구 등과 같은 1차 집단과 그렇지 않은 2차 집단으

로 구분한 연구에서도 노인의 주요 관계 중심은 1차 집단

이 되고 그중에서도 가족관계가 노인의 주요한 관계의 축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권중돈·조주연, 2000)[32],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가 삶에 있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서

(서욱경, 2016)[33], 가족생활 속에서 가족 구성원이 상호

작용을 통해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 수준 또는 가족관

계에 대한 주관적인 충족감 정도를 의미한다(이승원 외, 

2008)[34]. 다른 연구에서는, 삶의 질 및 자족감의 주관적 

평가를 삶의 만족도의 부분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권중

돈·조주영, 2000)[32].

2.2 우울감

우울감이란, 슬프고 울적한 기분,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에너지와 집중력 저하, 활동력 감소, 무가

치감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저조한 기분이나 감정을 의미

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35]. 선행

연구에서는 우울감을 ‘신체적·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

해 개인이 침울함, 근심, 무가치함 및 무력감 등을 나타내

는 기분 상태(강희숙·김근조, 2000)[36]’ 또는 ‘슬픈 감정이 

심하고 의기소침한 상태와 사고 및 활동의 저하를 나타내

는 부정적 감정 반응’으로 정의하였다(Blazer, 2003)[37]. 

우울감은 임상적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과는 구분

되지만, 우울감이 지속하여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되면 우울증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우

울감은 우울증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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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권구영, 2012)[38].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요인으로 개인의 결

혼상태와 관련한 영향에서는 결혼상태와 우울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지만

(김진순 외, 1999)[39],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이혼, 사별 

등을 이유로 결혼 관계 해체를 경험한 노인들의 경우 우

울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강희숙·김근

조, 2000; 이미애, 2009)[40,41].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

요한 관계망인 가족관계나 가족 지지의 환경적 요인이 우

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가족 특성에 따른 우울감 정도

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호영·노

승현, 2007)[42]. 또한, 동거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 가족 등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심리적 안정

감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

는 노후 생활에 있어 건강 유지와 경제적 안정만큼의 중

요한 요인이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는 다른 어떠한 사

회적 관계로 대신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박봉

선, 2018)[43].

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1960∼1970년대 미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아실현이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면

서 중요시된 개념으로서(최현석, 2018)[44],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Rosenberg, 1979)

을 의미한다(이신숙 재인용, 2013)[45]. 개인이 자신을 형

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평가로서 역할하며, 스스로 유

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황세경 재인용, 2023; Blazer, 1995: 

Rosenberg, 1985: Branden, 1994)[46, 47, 48, 49]. 자아존

중감은 인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

의 행복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과업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세경, 2023)[46]. 자아존중감이 높

은 사람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게 되며, 높은 자아존중감

은 노인의 삶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인

이 된다(김순분·이재모, 2021)[50].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가족관계

에 의해 높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소 노

인,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으로 구체화하여 분석한 연구

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모든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가족관계 만족

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부

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권태연, 

2009)[51]. 또한, 가족관계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으며, 노인

의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곽아람·박정원·박진희, 2019)[52]. 황세경(2023)[46] 

의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확인하였다.

2.4 가설 설정

본 연구는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

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인 가족관

계 만족도와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

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아존중감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이 수집한 [제16

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

개의 도의 조사구 규모에 따라 전 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종단조사이며, 나이, 소득계층, 경제활동 상태 등 다양한 

인구집단별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본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53]. 본 연구에서는 

[제16차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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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며 이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

상으로 총 4,310명을 분석하였다. 

3.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

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인 가족관

계 만족도와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

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4.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

다. 연구참여자는 총 4,310명으로 남성 1,586명(36.8%), 

여성 2,724명(63.2%)이다. 나이는 75∼80세 미만이 1,049

명(72.4%)으로 가장 많으며, 70∼75세 미만이 947명(22.

0%), 80∼85세 미만이 930명(21.6%), 65∼70세 미만이 82

2명(19.1%), 85∼90세 미만이 450명(10.4%), 90세 이상이 

112명(2.6%)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가 1,765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이하가 812

명(18.8%), 고등학교 이하 727명(16.9%), 무학이 725명(1

6.8%), 대학교(4년제 이상) 237명(5.5%), 대학교(4년제 

미만) 44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배

우자 있음’으로 응답한 2,377명(55.2%)으로 가장 많았으

며, ‘사별’로 응답한 1,666명(38.7%), 이혼 209명(4.8%), 

‘미혼’으로 응답한 39명(0.9%), ‘별거’로 응답한 19명(0.

4%)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586 36.8

여 2724 63.2

합계 4310 100.0

나이

65∼70세 미만 822 19.1

70∼75세 미만 947 22

75∼80세 미만 1049 24.3

80∼85세 미만 930 21.6

85∼90세 미만 450 10.4

90세 이상 112 2.6

합계 4310 100.0

교육 수준

무학 725 16.8

초등학교 1765 41.0

중학교 812 18.8

고등학교 727 16.9

대학교(4년제 미만) 44 1.0

대학교(4년제 이상) 237 5.5

합계 4310 100.0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2377 55.2

사별 1666 38.7

이혼 209 4.8

별거 19 .4

미혼 39 .9

전체 4310 100.0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4-2>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 수는 4,310개이다. 매

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38, 표준편차는 1.46이

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1.00, 9.00으로 나타났다. 종

속변수인 우울감 평균은 2.11, 표준편차는 1.52이며 최솟

값과 최댓값은 1.00 9.0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가족

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4.76으로, 종속, 매개변수보다 다

소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표준편차가 2.06으로 조절, 

종속변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1.00, 

9.00으로 측정되었다.

4.3 주요 변인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가족관계 만족도, 우울감, 자아존

중감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

ty)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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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과 같다. 먼저, 가족관계 만족도를 측정한 4개 

문항에 관한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0.757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을 측정한 11개의 문항에 대한 크롬바흐 알파 계

수가 0.976,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10개 문항에 관하여 크

롬바흐 알파 계수가 0.969로 모든 문항에 관한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0.6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문항 문항수 크롬바흐 알파

가족관계 만족도 4 0.757

우울감 11 0.976

자아존중감 10 0.969

<표 4-3> 주요 변인의 신뢰도 분석

4.4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 종속

변수인 우울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4>과 같다.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는 -0.352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가족

관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는 0.420으로 정(+)

적인 상관성을 보이며 자아존중감과 우울감과의 상관계

수가 –0.590으로 부(-)적인 상관성이 나타났음을 확인

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우울감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족도 -

우울감 -.352** -

유의확률 (양측) .000

자아존중감 .420** -.590** -

유의확률 (양측) .000 .000 -

*p<.05, **p<.01, ***p<0.001

<표 4-4> 상관관계 분석

4.5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감 간의 영향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

S 26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

해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5>와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종속변수: 우울감

B S.E t B S.E t

상수 2.3548 0.0203 116.1081 3.6092 0.0442 81.7413

가족관계 
만족도 0.1255 0.0042 29.7868 -0.045

3 0.0049 -9.2384

자아
존중감 　

-0.644
8 0.164 -39.3314

R2=0.1760, F=887.2528
p=0.000

R2=0.3615, F=1175.4705
p=0.000

*p<.05, **p<.01, ***p<0.001

<표 4-5> 매개효과 분석

Process Macro 4번 모델에서 총 5,000번의 부트스트래

핑 재표집 결과, 독립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매개변수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회귀모형(F=887.2528, p<.001)과 독

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인 우울감으로 가는 회귀

모형(F=1175.4705,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B=.1255, p<.001)는 정(+)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

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B=-0.0453 

p<.001)은 우울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B=-0.6448, p<.

001)도 우울감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5,000번 실시 결과 신뢰구간 사

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감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우울감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

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부트스트랩 결과는 <표 4-6>과 같다.

문항 사례수 결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족관계 
만족도 4310 0 4.76 2.06 1.00 9.00

우울감 4310 0 2.11 1.52 1.00 9.00

자아존중감 4310 0 2.38 1.46 1.00 9.00

<표 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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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간접 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자아존중감 -0.0809 0.0040 -0.0890 -0.0731 

<표4-6> 자아존중감의 Bootstrapping 결과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의 관

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노인의 우울감 수준을 낮추고 가족관계 만족도 

증진을 통해 연장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

복지 실천 방안의 마련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감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 되었다. 가족관계 만족도

가 노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

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가족관계 만

족도와 노인의 우울감은 유의한 부적(-) 관계로 나타났

다. 즉,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은 낮은 우울감 

수준을 나타내며, 이는 노인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우울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긍정적 가족관계가 노인의 우울 수준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며,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도움이 된다

고 보고한 국내 외 선행연구(Krause, 2000; 김동배 외, 20

11; 김명숙, 고종욱, 2013; 황세경, 2023)[18, 46, 54, 5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

울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 되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족관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B=-0.0453 p

<.001)은 우울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B=-0.6448, p<.0

01)도 우울감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감의 영향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울감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존

중감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족

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가족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권태연, 2009)[51]와 배우

자 관계와 자녀 관계 만족도의 수준이 자아존중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곽아람·박정원·박진희, 2019)[52], 

가족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가족관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확인(황세경, 202

3)[46]하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과 실천적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가족관계 만족

도와 노인의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족관계 만족도 수준이 노인의 건

강한 노년기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에 가족의 형태와 가족관계가 변화했으나,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늘어난 평균수명은 

가족과 함께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노인에게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노인 세대의 가족관계 개선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사소통 기

술, 배우 자·자녀와의 관계 향상, 퇴직 후 가정 내 역할 

정립,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

어야 한다(최태을·권경주·최미영, 2016)[56]. 둘째, 노인

의 우울감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자아존

중감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에 노인들이 겪는 역할상실, 은퇴, 신체적 약화 등의 다양

한 변화 속에서 스스로 정확한 자기 인식을 통해 자아존

중감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한 결과이다. 따라

서 노인들이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가치를 인식

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송종원, 2015; 김순분·이

재모, 2021)[57, 50]. 본 연구의 실천적 시사점으로 노인들

의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전

략을 세워 갈 수 있다. 지역의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 교

실, 노인복지관을 노인 참여의 장으로 활성화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노인의 자아존중감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구

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강은미·이영철, 2018)[58].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가족 내부의 관

계 만족도만을 고려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16차 한국 복

지 패널조사가 포함하고 있는 가족관계 만족도의 측정 

도구는 가족생활, 배우자, 자녀, 자녀의 형제·자매의 만족

도로 이루어져 손자녀, 친지 간 등의 노인이 가진 폭넓은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120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24 Jan; 9(1): 113-122

관계 만족도를 비교·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

도를 비교·분석을 통해 그에 따른 우울감 변화를 확인해 

보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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